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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유제품, 3월 수출 전망도 먹구름
석유협회, 39.1% 감소 16억5000만달러 … 2009년 전체로는 반토막

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세계적인 석유 수요 감소의 여파로 효자 노릇을 해온 석유제품의 수출 전망도 갈수

록 어두워지고 있다.

석유협회의 수출동향 및 전망보고서에 따르면, 3월 석유제품의 수출실적은 1-2월과 마찬가지로 크게 줄어들

것으로 보인다.

3월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9.1%나 감소한 16억5000만달러에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.

석유제품 수출액은 2009년 들어 급락했으며 수출감소율은 갈수록 더 높아져 2009년 전체 수출액이 185억

8000만달러로 전년대비 49.5%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이에 따라 정유기업들은 수출 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.

먼저 수출지역을 아시아 지역에서 벗어나 오세아니아, 유럽, 남미, 아프리카 등으로 판로를 개척해나갈 방침

이다.

또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최종 수요처와의 직거래를 추진해 수출 수익성을 개선하며, 장기계약을 통한

고정 수출거래처를 확충할 계획이다.

한 정유기업 관계자는 “기존 거래처 이외에 판로를 확대하고, 다양한 수출방식을 동원하는 등 수출 위축에

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”이라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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